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란? 

●​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는 결의안이 승인됐다. 이후 이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5차례에 걸쳐 진행되기로 
합의되었다. 2024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는 다섯차례 협상 중 네 번 째 회의다. 마지막 제5차 회의(INC5)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INC4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INC4 회의 전 그린피스 담당자 코멘트:  

●​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제 5차 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량을 2040년까지 최소 75%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업계가 이번 회의를 좌지우지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매우 중요한 기회다. 최근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시민의 81.8%가 
협약에 생산감축 포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의 소속 국가이며, 
마지막 협상 회의(INC5) 개최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요구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40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1)​ 플라스틱 생애주기(생산부터 폐기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 
플라스틱은 추출, 생산, 운반, 소각, 투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유원료를 통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물론 이를 판매하는 유통의 단계,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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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 
감축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미국의 환경단체 Pacific Environment 연구에 따르면1 2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46~7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다. 플라스틱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영향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은 
우리가 계속 화석연료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향후 10~15년 안에 두 배, 2050년까지 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  
 

3)​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해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의 사용 규모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소재를 모두 고려해, 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특정 플라스틱 소재를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은 가능한 한 플라스틱 제품 및 소재를 그룹 별로 규제해, 잘못된 
대체물과 불필요한 생산을 방지해야 한다.  

4)​ 저탄소, 제로웨이스트, 재사용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생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고, 폐기물 수거인 등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우선순위를 두어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은 재사용 및 리필 모델을 지원하고, 원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전통 지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5)​ 불평등을 줄이고 인류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에 뿌리를 둬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오염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불공정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협약은 정의와 인권을 기반으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논의 내용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3) 회의는 좌절 속에 
막을 내렸다. 협약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의 국가들이 협상을 방해하면서 협약의 1차 초안문을 
작성하지 못한 채 나이로비를 떠났다. 몇 가지 진전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협상을 방해한 몇 국가들이 INC 사무국이 협약문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zero draft) 수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각국 대표단은 INC4에서는 협약문 1차 
초안 대신 INC3와 INC4 사이 수정된 제로드래프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2글로벌 컨설팅사 Eunomia는2050년까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75%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1미국의 환경단체Pacific Environment 연구에 따르면 1.5도 경로에 부합하려면 플라스틱 생산량을 BAU 수준 대비 최소 75%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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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cificenvironment.org/press-releases/new-report-calls-for-at-least-75-reduction-of-plastics-by-2050-reveals-dire-connection-between-plastic-and-climate/
https://www.ciel.org/project-update/plastic-climate-the-hidden-costs-of-a-plastic-planet/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_New_Plastics_Economy.pdf
https://www.eunomia.co.uk/reports-tools/is-net-zero-enough-for-the-materials-production-sector/
https://www.pacificenvironment.org/press-releases/new-report-calls-for-at-least-75-reduction-of-plastics-by-2050-reveals-dire-connection-between-plastic-and-climate/


 

(그린피스는 이 수정된 드래프트에 더 많은 부적절한 선택지가 포함되어 문서만 
방대하졌다고 평가했다.) 

●​ INC3에서는 INC2에 비해 진전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각국 대표단은 협약의 주요 
통제 조치와 이행 방안에 대한 실질적 입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사용은 미국처럼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였다. 

●​ 하지만 수정된 제로드래프트의 일부 옵션은 협약의 성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다루는 조항을 삭제하는 옵션이 여기 해당한다.  

●​ 핵심적인 옵션들 또한 여전히 초안에서 다뤄지고 있다(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에 
대한 통제, 감축 및 재사용 목표, 문제성 제품 및 회피할 수 있는 제품의 금지 등) 

●​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및 이행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과 
적극적인 국가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논의 예정 내용 

 
●​ 협약의 통제 조치(협약의 과업)와 이행 수단(이러한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협약에 미온적인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 그리고 어떤 원칙을 포함할지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 조치와 이행 수단을 포함해 협약의 
본질에 대한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폐막한 유엔환경총회(UNEA6)에서 이 같은 논쟁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몇 국가들이 결의안과 선언문에서 플라스틱의 전 수명주기와 플라스틱이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린피스의 INC4 목표 

 
●​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에 관한 글로벌 목표를 규정하는 옵션이 협약문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간 뒤,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서 미온적인 국가들에게 양보를 할 위험이 있다. 

●​ 감축, 재사용, 리필을 위한 목표가 협약문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협약문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정된 제로드라프트에서 많은 
옵션들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린피스는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문서를 회의장 배포 문서(Conference Room Papers, CRPs) 등의 형식으로 
회의 기간에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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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는 협약문 첫 번째 초안을 준비할 권한을 의장이 갖게 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국가 입장 
 

●​ 적극적인 국가들 (Higher ambition countries) : 플라스틱 생산 및 문제성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 인권 중심의 접근법 포함, 플라스틱 내 독성 화학물질 감축/퇴출을 지지. 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 노르웨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르완다 및 기타 아프리카 그룹 회원국, 페루 등 

●​ 미온적인 국가들(Lower ambition countries): 플라스틱 생산의 영향을 무시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양 쓰레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협약보다는 국가의 행동 계획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길 바람. 예: 한국, 일본 
등 

○​ 이 그룹 내 일부 국가(예: 브라질)는 협상을 진전시키고 화학물질 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INC2에서는 협상 진전을 지연시키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 이 국가들 중 일부는 우호국연합(HAC)의 회원 국가임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방해(할 수있는) 국가: 석유화학 국가/산유국.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거짓 해결책을 내밀면서 
현상 유지를 꾀함. 예: 사우디아라비아 

●​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개발도상국 

 
 
한국 정부 입장 및 그린피스 평가 
 

●​ 한국은 우호국연합(HAC)에 속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전 INC에 한국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와 입장 발표를 살펴보면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국가의 행동 계획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재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의 한계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미루어 볼 때 강경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한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5차 회의를 한국 부산에서 2024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우호국연합(HAC)의 회원국이자, 5차 회의 개최 희망국인 만큼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2040년까지 75%이상)과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환 목표가 협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불어 협약 체결 전 국내 정책 및 국민 인식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참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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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solutions.unep.org/resolutions/uploads/rok_15092023_b.pdf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631290


 

 
한국인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한다” 

 
●​ 국민 대다수(81.8%) 플라스틱 오염 해결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하다고 답해 
●​ 그린피스 “한국 정부, 특정 산업군 아닌 시민 요구 대변하는 협약 체결 해야” 

 
(2024.04.05) 대다수 시민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포함 총 19개국 1만 9천여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3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오는 4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를 앞두고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의장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77.2%) 
응답률을 상회한다. 전체  응답자가 동의한 비율(82%)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 시민의 85%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및 리필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산유국 등 방해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플라스틱 생산이 주 수익원인 석유 화학 업계는 협상 회의에 
로비스트를 보내는 등 협약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를 펼쳐왔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4)의 
소속이자, 올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특정 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으며, 총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 번째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방해 하면서 협약 초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참고] 기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브리핑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High Ambition Coalition 

3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세계 시민 인식 조사는 총 19개국의 19,000명 이상의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조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26일 
진행되었다. 한국인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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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ctoendplasticpollution.org/


 

●​ 플라스틱의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그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 한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인프라 투자 및 이에 따라 
예측되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로, 2060년이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3 Gt CO2e로 지금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특정 역사적 기준점 수준으로 
즉시 제한하고, 해마다 생산량을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촉구한 것처럼, 플라스틱 협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신재(virgin production) 생산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플라스틱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도,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 및 리필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관련 
종사자들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고통받는 커뮤니티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 플라스틱은(recycled plastic) 유해하고 진정한 
순환경제를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재활용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린피스에서 지난 3월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국내 전체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였으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했다. 2017년 조사 대비 재활용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2017년보다 49.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다. 전세계 
재활용률은 약9%정도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재활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소 
및 일회용 플라스틱 유통, 사용 감축 및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 우리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플라스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기업의 인프라를 해체하고, 
대형 브랜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기반 체제를  다회용기반으로 변화 할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종사자나 피해 지역사회에게 안전하고 
공정한전환을 보장할 수 있을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산업계는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약화시키려는 로비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산업계 주장과 로비는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 지구와 우리 삶에 끼치는 
해에 집중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창출에만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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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화학 기업이 받을 영향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된다면 석유 화학 기업의 인프라를 해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 접근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플라스틱이 기후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조 될 것이다. 99%가 화석연료로 생성되는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기업의 연관성 
그리고 이들이 야기하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이제 석유화학 기업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소비재 기업이 받을 영향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기업들이 플라스틱과 기후에 대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공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제품을 생산, 소비 및 
폐기할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해결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현재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위해 기업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네슬레와 유니레버를 포함한 70개 이상 기업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요구했다.  

반면 석유 화학 기업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약화하기 위한 내용에 주력하고 있다. 
전미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이하 ACC)는 UNEA 절차를 2년동안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플라스틱 문제를 ‘해양 쓰레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 국가적 차원이 아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전 세계적인 오염이자 위기다. 플라스틱 공급망은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고, 오염은 폐기물 거래와 해류를 타고 국경을 넘나든다. 거대 
석유 화학 기업과 대형 브랜드가 수익을 거두는 동안 원주민, 지역 공동체, 
개발도상국은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기후 및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현재 플라스틱을 다루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적인 오염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것이다. 

 

 
#   # 

 
 

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오피서 ekim@greenpeace.org 010-896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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